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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첵팅(생긔맏)펑하l서

보내는 사람: 운 & etc

볼 사람: 모든 선본인

하나. 생각맡에서 한 일

. 선거 이전

기조, 모토 . 슬로건, 정책과 공약을 생산하기 위한 회의를 밤샘도 불사하며 빡시게(일단 시간상으로는) 하였음

. 선거 중

1 . 2차 리플렛, 자료집 만들기

연세 춘추 기사작성, 공명 . 여명 선본의 이의제기에 대한 해명자보 쓰기, 선거게시판 글 작성

정책간담회 준비(했었나?%;)

말하자면 생각맡은 선거에 필요한 생각들을 회의를 통해 나누고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글들을 썼다. 또한 필요

한 경우에는 글을 청탁하기도 하였다.

둘. 평가와 반성

우선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 월등해서 이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정책 중심으로 평가되지 않는 선거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 중심으로 선거를 이끌어가지 못한 탓도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생각맡의 일은 바쁜 일정에 쫓겨

미처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진행된 감이 있다. 특히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는 기한에 맞춰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일을 해서 넘기기에 바빴다. 이 과정에서 각 업무의 기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글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날림으로 진행된 일의 대표적인 예가 리플렛이며, 특히 2차 리플렛을 꼽을 수 있

을 것이다.(1차도 별 차이 없다) 원래 2번째는 신문을 내기로 하였으나 중간에 리플렛으로 계획이 수정되었고 (그것 때문이

지는 않지만) 정책팀 내에서조차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채 일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정책회의에 관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정책회의 초반에는 주로 작년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

던 총여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총여상에 대한 고민은 잘 정리되었다고 본다.(시타의 글이나 그 외 관련 글들을 보

기 바란다) 전반적인 정책회의에 대한 평가는 투자한 시간에 비해 그리 생산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그 시간들이 의미 없

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개념인가도 안다. 선거에 처음 참가한

‘나'-여기서는 할흥을 가리킴-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초반에 논의된 것들(특히 총여상이나 ‘다양성'에 대한

논의들)이 실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덧붙여 정책회의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

은 그리 바람직하지만은 않았다. 기조나 모토 . 슬로건 논의 외에 구체적인 정책이 생산되어야 할 때는 6-7명 정도가 참석하

는 것이 적당한 것 같다.

너무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 싶다. 약간 어렵다 싶고 안풀린다 싶으면 선배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델타의 선거 개입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머리 속에 어느 샌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 일 뿐)

총여 선거에서 정책은 학내 여학생들 요구와 바램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거

기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통하는 언어, 내용을 밖으

로 던져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분명 고민 지점들이 다름에도 이에 대한 확인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거 준

비 자체가 너무나 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우리 내부에만 있지 않았나는 반성도 든

다. 정책, 공약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여학생 실태 조사는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생각맡은 선본 전체에서 다소 고립된 채 일을 진행하였던 것 같다. 새내기나 정책 회의

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정책이 공유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과정에서 말을 새로이 풀어내는 작업도 가

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정책에 대한 모니터도 일부분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모아지고 정리되지 않았다. 선본회의

에 이런저런 일로 열심히 참석하지 않은 탓도 크다. 다음번에는 조직국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인지, 뭘 해야하는지를 알도록 해준 하나의 ‘기회'였다고 본다.

자치는 ‘자치,단체나, ‘자치질서’로 가는 총여학생회라고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